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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지노위 대양판지 과반수노조로 어용노조 인정

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양판지의 어용노조를 과반수노조
로 인정했다.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제기한 과반수노
조 이의신청에서 어용노조의 손을 들어줬다. 지노위 위원
들은 자료도 거의 보지 않고, 그저 겉으로 보기에 별 문
제 없으니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로 심의 회의를 몰아갔
다. 대양판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걸린 중요한 내
용인데도 지노위는 서류만 뒤적거린채 제대로 어용노조의 
실체도 파악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. 

어용노조 해체 투쟁은 계속된다!

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어용노조는 조만간 
교섭을 진행할 것이다.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남
아있고, 어용노조 설립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. 어용노
조 해체 투쟁은 계속 진행된다. 대양판지 자본이 직접 개

입해서 설립한 어용노조는 노조가 아니다.
지회는 과반수노조 판정에 실망하지 않고 이후 투쟁을 준
비하고 있다. 어용노조 설립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, 현장
투쟁을 통해서 진짜 노조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줄 계
획이다.  

복수노조 악용한 노조파괴 용서하지 말자!

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는 수없이 봐왔던 노조파괴 
전략이다. 지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
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. 대양판지 사례는 이 제도가 왜 
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. 
대양판지에서 어용노조 반드시 해체하고 노조파괴를 박살
내자. 그래야 자본이 이런 방식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하지 
못한다. 더 나아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없
애야 한다. 더 이상 복수노조-노조파괴가 반복되지 않게 
대양판지 투쟁에서 끝장내자.

미조직사업으로 새로운 미래를!
* 주요 일정 *

■ 3차 중앙교섭
    - 5/19(화) 14:00, 금속노조 회의실

■ 유시영 엄벌촉구 결의대회
    - 5/20(수) 15:00, 천안법원 앞

■ 3차 지부교섭
    - 5/21(목) 15:00, 코스모링크

지부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미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지부는 

5개 권역별(영동/옥천권, 대전권, 세종/청주권, 진천/음성권, 충주권) 지회장 

간담회를 열어 미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를 모

았다. 미조직위원회 구성은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.

우리나라의 노조가입율은 전체 노동자의 10%밖에 되지 않는다. 노조가 전체 

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. 비정규직, 중소영세사업장 조

직율은 훨씬 떨어진다. 노조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려면 아직 노조에 가입

하지 못한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미조직사업은 필수적이다. 

지부는 그동안 대전지역 미조직 선전전, 충북 원남산업단지 전략조직화 사업 

등 다양한 미조직사업을 해왔다. 이번 미조직위원회 구성은 미조직사업에 더 

큰 힘이 될 전망이다. 


